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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2016

년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인구 중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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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
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281명이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편견 및 차별행동과 음의 상관관계, 편견과 차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봉사활동 경험 유무 등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대상자의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차별행동 및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상자의 특성
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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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against the mentally ill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tudy included 281 nursing college students located on K province. Studies show
that the empath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positive fo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negative correlation,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mpath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Discriminatory behavior differed
depending on the age and grade of the subjects. In order to reduce discriminatory behavior and
prejudi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pportunities to improve empathy and also to require systematic education and practical
cour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 future profession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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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

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25.4%이었고, 일년유병률을 기준으로 17개 정신장애

에 470만 명이 이환된 결과를 나타냈다[1]. 하지만 적

절한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수의 대

상자들이 정신건강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에 이환된 적

이 있는 대상자 중의 22.2%만이 정신건강관련 서비

스를 한번 이상 방문하였는데 이는 구미선진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1].

주변사람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

자들의 정신과 치료 서비스 이용률과 관련이 있는 요

인 중 하나이다. 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의 성과를 좌우

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고 수용적일수록,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사회의 보호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3] 선행 연구결과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편견 등

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복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 간호

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태도 및 인식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태도 및 인식은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되면서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경험 및 교육 등과 관련이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학습되는데[4],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 믿음,

감정, 가족과 친구의 가치, 학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5]. 그렇기 때문에 간호

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인식은 임상

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간호 대학생 시기부터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에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대상자에게 전인적인 간

호를 제공해야 하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 대학생은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상, 치료 및 예후에 대해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태도 및 인식을 형

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간호학 등 적절한 이

론 및 실습교육과 다양한 경험 뿐 아니라 공감능력 역

시 필요하다.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

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격이나 차

별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6].

이에 현재 간호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

견이나 태도, 그리고 태도나 인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정

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고[7-9], 간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편견의

실태를 조사한 것[10-12]이거나, 특정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6][13]으로, 전 학년의 간호 대학

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다른 관련 변수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 및 공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사이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일

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간호제공을 위해 간

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간호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Ÿ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 정도를 파악한다.

Ÿ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

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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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281명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에 진행되었

다. 대상자수는 Cohen[14]의 분류를 참조하여

G*power 3.1.9.2를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power=.95, 효과크기 p=.03을 투입했

을 때 산출된 표본수는 총 134명이다. 산출된 표본수

는 흔히 최소 필요 표본수이므로 설문지 누락 및 불

완전한 설문지 등을 고려하여 배부한 300부 중 총

281부(93.7%)를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

처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즉 상대방의 느낌과 의미

를 지각하여 이해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

을 말하며[15] 본 연구에서는 Mehrabin과

Ebstein[16]의 정서공감 척도, Davis[17]의 IRI검사,

Bryant[18]의 정서공감 척도를 Park[19]이 번안,

Jeon[20]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점수범위

1~5점). Jeon[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 .8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4

이었다.

2.3.1 차별행동

차별행동은 Cohen과 Strueing[21][22]의 OMI를

Hahn과 Lee[23]가 번안하고 Kim[24]이 수정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총 11문항으로 ‘예’는 0점, ‘아니오’는 1점의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행동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점수범위 0~1점).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2였다.

2.3.1 편견

편견은 Kim[24]이 개발하고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총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의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점수범위 1~4점).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의 연령은 평균 22.60±6.06세 이었으며 대상자 중

54.1%(152명)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36.7%(103명)가 정신간호학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53

명(18.9%)이 정신간호학실습 경험이 있었다.

3.2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

별행동과 편견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은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은 3.61±.35점, 차

별행동은 0.45±.26점, 편견은 2.05±.45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

별행동 및 편견의 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차별행

동(r=-.162, p<.001 ) 및 편견(r=-.152, p<.05 )과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차별행동과 편견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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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Age
<20 74(26.3)

22.60(6.06)20≤,<25 159(56.6)
25≤ 46(16.4)

Gender
Male 40(14.2)
Female 241(85.8)

Religion
Yes 119(42.3)
No 162(57.7)

Grade

1 74(26.3)
2 74(26.3)
3 82(29.2)
4 51(18.1)

Personality
Positive 244(86.8)
Negative 37(13.2)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Yes 152(54.1)
No 128(45.6)

The disabled in the
family member

Yes 36(12.8)
No 245(87.2)

Psychiatric counseling
experience

Yes 30(10.7)

No 251(89.3)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Yes 53(18.9)

No 228(81.1)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classes

Yes 103(36.7)

No 178(63.3)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

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봉사활동 참여경험(t=2.68, p=.008), 장애

가 있는 가족구성원 유무(t=2.20, p=.03)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차별행동은 연령(F=4.66, p=.010)과

학년(F=3.57, p=.015)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검중결과 25세 이상보다 20세 미만에서, 2학년보다 1

학년이 차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Table 2> The degree of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N=281

Variable Range Mean SD
Empathy 1 - 5 3.61 .35

Discriminatory
behaviors

0 - 1 0.45 .26

Prejudice 1 - 4 2.05 .45

<Table 3> Correlation of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N=281

Variable Discriminational
behaviors

Prejudice

Empathy -.162** -.152*

Discriminatory
behaviors

.484**

*p<.05, **p<.001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고 이를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3.61점으로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파악한 Ji[25]의 연구

에서 나타난 3.68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장애가 있는 가족구

성원이 있는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공감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간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봉사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며, 봉

사활동을 통한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이 지역사회 내

에서 완전히 통합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26].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0.45점으로 중간 수

준으로 나타났고, 편견은 4점 중 2.05점으로 중간점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실태를 조사한 결과[27] 일반인은 5점 중 3.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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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간호사

를 포함한 전문가의 경우 1.96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 대학생으로

대상의 특성 상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

환자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을 수 있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가에 비해서 정신질환의 원인 및 증상, 태도 등에 대

한 정확한 이론적 지식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차별행동

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세 미만 대상자가 25세 이상 대상자

보다. 1학년이 2학년보다 차별행동 점수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차별행동은 아니지만 Yang의 연구[26]

에서는 연령에 따라 편견에 차이가 나타나 높은 연령

의 일반인들이 가장 높은 편견을 보였으며 Lee[28]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질환에 대해 긍정적

인 인식 및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각

이나 사상이 자유롭고 이해의 폭이 넓다는 일반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2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

호학 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아직 실습을 경험하지 못

한 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신질환자에 대

한 편견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Chung, Choi, Kim, Kim, & Choi[29]의 연구에서 정

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 전 후

편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과는 다소 다

른 결과이다. 그러나 Kang[30]의 연구에서도 간호 대

학생의 정신간호실습 전후 편견을 비교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년,

<Table 3> Differences in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y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Prejudice

M(SD) t/F p M(SD) t/F p S M(SD) t/F p

Age
<20a 3.60(.36)

1.01 .36
0.41(.23)

4.66 .010 a<c
2.00(.42)

2.58 .0820≤,<25b 3.59(.35) 0.45(.27) 2.03(.47)
25≤c 3.67(.36) 0.56(.26) 2.18(.43)

Gender
Male 3.57(.37)

-.69 .49
0.42(.28)

-.82 .42
1.94(.53)

-1.01 .32
Female 3.61(.35) 0.46(.26) 2.06(.43)

Religion
Yes 3.63(.33)

-1.03 .30
0.45(.25)

.07 .95
2.05(.43)

-.23 .82
No 3.59(.37) 0.45(.27) 2.04(.46)

Grade

1a 3.69(.36)

2.47 .06

0.38(.23)

3.57 .015 a<b

2.00(.40)

1.09 .35
2b 3.54(.40) 0.52(.27) 2.08(.48)
3 3.60(.32) 0.44(.26) 2.01(.44)
4 3.57(.32) 0.48(.29) 2.12(.49)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Yes 3.65(.34)
2.68 .008

0.43(.27)
-1.14 .25

2.00(.46)
-1.84 .07

No 3.54(.36) 0.47(.26) 2.10(.44)
The disabled in the
family member

Yes 3.73(.33)
2.20 .03

0.43(.29)
-.61 .54

2.02(.49)
-.38 .70

No 3.59(.35) 0.46(.26) 2.05(.45)
Psychiatric counseling

experience
Yes 3.68(.33)

1.25 .21
0.42(.26)

-.61 .54
2.07(.60)

.25 .80
No 3.60(.36) 0.46(.26) 2.04(.43)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Yes 3.57(.31)
-.70 .49

0.48(.29)
.82 .42

2.13(.49)
1.50 .14

No 3.61(.36) 0.45(.26) 2.03(.44)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classes

Yes 3.59(.32)
-.46 .65

0.45(.27)
.13 .90

2.08(.45)
.87 .38

No 3.61(.37) 0.45(.26) 2.03(.45)

S: Scheffe test



www.earticle.net

산업융합연구 제17권 제2호68

연령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정신간호

학 실습기간, 실습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Song & An[31]의 연구에

서도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편견이 심한 간호 대학생

들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

은 사고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에만 치중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신간호학 실습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어느 정도 실습교육의 효과에 반영될 수 있다

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파악하

여 실습 전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고, 정실질환

에 대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31],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를 간

호하는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대상자의 성별, 연령, 문

화적 차이, 사회경제적 차이 뿐 만아니라 질병에 따라

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한 차별행동이나 편견을 극복하

기 위한 노력이 전문직 교육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것이다. Yang & Yu[11]의 연구에서 정신질

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되는 요인

으로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의 환경과 대중매체의 보

도, 특히 뉴스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라고 보고하

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특히, 미디

어의 표현 또는 제시방식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

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단서나 부정확한 정보

의 제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는 대중매체가 공정하고 정확

하게 보도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27], 이 역시 대중매체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

학생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

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과 편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감능력은 차별행동

및 편견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차별행동과

편견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증가

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

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한 Kim[33]의 연구에서도 간

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

동 및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공감능력

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과정의 운영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참여기

회 증진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질환을 가

진 대상자 즉, 다양한 중증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

험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

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편견과 차별행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경험, 가족 중 장애인 유무에 따

라 차이가 있었고 차별행동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올바른 인식과 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호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실습교육에 있

어서도 사전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체

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 대학생

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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